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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리 강화
- SKT-SKB, 5G·4G 프론트홀과 유선 인터넷 일괄 연결하는 유무선 통합 허브 상용화
- 하나의 장비로 복수 광 회선 효율적 관리… 강력한 네트워크 모니터링이 강점
- 글로벌 선도 수준 전송 네트워크 기술 통해 5G 고도화 및 6G로의 구조 진화 선도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2. 8. 18]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이동통신망 프론트홀에 적용되는 유무선 통합 허브 장비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해 네트워크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SKT가 상용화한 유무선 통합 허브 장비는 프론트홀* 라우터(Fronthaul Router)의 일종으로, 하나의 장비로 5G, 4G, 유선 인터넷 등 여러 종류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광 회선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다.
* 프론트홀(Fronthaul): 이동통신 무선 접속망에서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DU, Digital Unit)와 원격 무선 신호 처리 장치(RU, Radio Unit)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

SKT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기술 검증을 진행해왔으며, 올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5G·LTE 프론트홀 및 이더넷 기반 유선 인터넷 서비스에 유무선 통합 허브를 적용하는 테스트를 통해 상용화를 완료했다.

SKT는 향후 무선 서비스와 B2B, B2C 대상 인터넷 서비스를 종합 제공해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무선 통합 허브를 확대 구축·운용해 AI 서비스 컴퍼니로의 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SKT는 유무선 통합 허브를 활용해 프론트홀의 인터페이스 규격도 고도화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기지국 장비 규격으로 사용되는 CPRI(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공용 무선 인터페이스)와 eCPRI(Ethernet-based Common Public Radio Interface, 향상된 공용 무선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수용 가능하며, 향후 6G 규격도 수용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더넷 기반 인터넷을 활용하는 eCPRI 규격은 5G 서비스의 고도화에 유리한 방식으로, 세계적으로도 일반 규격으로 채택되어가는 추세다. 이러한 기술은 인터넷 기반 신호를 기본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6G로의 진화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성진수 SKT 인프라 엔지니어링 담당은 “향후 유무선 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하고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5G 고도화와 6G로의 진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설명
SK텔레콤은 이동통신망 프론트홀에 적용되는 유무선 통합 허브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해 네트워크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엔지니어가 유무선 통합 허브를 점검하는 모습



▶ 관련 문의: SKT PR실 전략PR팀 우현섭 매니저(02-610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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